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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western coast of Anmyeondo is open toward the Yellow sea and the northern and southern
coasts are sandy and have simple coastlin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community structure of the macrobenthos that inhabit the sandy shore of Anmyeondo. For the study, we
chose 8 sites encompassing 44 stations. In total, we have recorded 62 species, and collected 747 inds./m2 on
average. Zonation pattern did not appear because the mean grain size and organic contents of the study sites
were similar among the macrobenthos. Polychaetes were most frequently recorded, but amphipods appeared
in higher mean density. Macrobenthic community is classified into 3 groups largely based on the density
difference among the dominant species and the groups were not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The
aggregated distribution of macrobenthos did not show a clear regional spatial difference but exhibited
classification pattern emphasizing the density difference of the dominant species. The sandy shores of
Anmyeondo ar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waves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the sediment moves
more due to strong winds, etc. at low tide. We presume that the movement of sediment resulted in a
relatively even sedimentary environment and consequently weakened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change
with the tide level. We concluded that the macrobenthic community does not show the zonation pattern in
the sandy shores of Anmyeondo due to such influences.
Key words : spatial distribution, macrobenthic community, sandy shore, environmental factors
1. 서  론
조간대는 공간구조에서 육상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이지
역이지만 해양생태계에 속하며(Reise 1985), 연안에 서식
하는 생물들에게 생육장 및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물학적
오염정화 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Carlo et al.
2005; 제 등 1998).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은 오랜 기간 매
립 등 연안개발과 생물 생산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조간
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분포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Shin and Koh 1990). 저서동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Corresponding author. E-mail : hspark@kiost.ac 28  Jung, Y.-H. et al.
요인은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 크게 물리적 요인과 생물
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요인으로는 조석에
따른 노출시간의 차이(안과 고 1992; 서 등 2007)와 조간
대의 경사도, 퇴적환경에 따른 입도조성, 유기물 함량, 함
수량  등  공간에  따른  다양한  환경의  영향(Gerard and
Saskia 2005; Isabella et al. 2008; Rosario and Mariano
2008) 등이 있고,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서식하는 생물 사
이의 먹이나 공간에 대한 경쟁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포식
자에 의한 포식압과 우점종에 의한 생물학적 교란 작용에
의해서도  분포가  결정된다(Wiltse 1980; Lipcius and
Hines 1986; Levinton et al. 1985; 이  등 2004; 박  등
1998). 서해 사질 조간대에서 조사된 저서동물 분포에 관
한 연구는 인천 송도(Frey et al. 1987), 태안 신두리(구 등
2005), 경기만 대부도(최 등, 1998) 그리고 만경/동진(안과
고 1992) 조간대에서의 조사가 있다. Frey et al. (1987)에
의해 조사된 결과 저서동물 분포는 상부에 게류 군집, 중
부에 연체동물 군집과 하부에 해삼 군집의 3 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만경/동진 조간대에서는 연속 노출 시
간에 따라 조간대 상부에는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군집,
조간대 하부로 가면서 칠게 군집, 민칭이-동죽-서해비단고
둥군집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과 고 1992). 서해
에서 저서동물 분포 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만, 인위적인 간섭이 없는 경우 조간대 하부에는 가시닻해
삼군집이 분포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으며 중
부에는 연체동물 군집, 상부에는 칠게를 비롯한 게 군집으
로 크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최 등 1998).
안면도 조간대는 외해에 노출된 지형적 특성과 조차가
큰 조석의 영향뿐만 아니라 파랑의 작용이 활발하여, 사질
조간대가 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오와 한 2010), 해수욕
장 등 레크리에이션 장소와 심미적 공간이 잘 발달되어있
고, 바지락, 개맛, 서해비단고둥 등의 중요 생산지중의 하
나로 오랜 기간 동안 생물 생산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해오고 있다(최 1988). 그럼에도 안면도 조간대에 대한
연구는 종조성 및 정성적인 공간 분포 연구(한국해양연구
원 2005;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2006, 2007) 등 극히
제한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었고, 사질조간대 연구는 혼합
및 니질조간대에 비해 빈약하지만, 저서동물의 공간분포
(최 등 1998, 박 등 1998; 홍과 윤 2000; 구 등 2005; 서
등 2007)와 저서동물 군집 구조(이 등 2004)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T1-T8), The numbers in the parentheses showed the number of stations
and the distance of each line, respectivelyMacrobenthic Community on Sandy Shore of Anmyeondo 29
이번 연구는 심미적, 경제적 가치 등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서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안면도 사질조간대를 대상으로 1. 대형저서동물 군집이
어떤 형태로 분포 하는지 2. 각 군집을 구성하는 주요종
(우점종)은 무엇인지 3. 안면도 서쪽 해안이 다른 서해 조
간대와 동일한 분포 형태를 보이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재료 및 방법
안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하며, 해안선 연장이
약 120 km, 남 · 북간 길이 약 24 km, 동 · 서간 길이가 약
6k m 이며, 해안으로 유입하는 큰 하천이 없고, 작은 항 · 포
구가 산재되어 있다. 안면도 서쪽 해안은 조석과 파랑의
영향으로 모래사장과 대규모의 해안 사구가 잘 발달하였
다(강 2001). 조석은 반일주조를 보이는 지역으로 조석간
만의 차가 심한 지역에 속하며 평균 조차는 4.3 m에 달하
고 대조 평균조차는 6m ,  소조 평균조차는 3m 이며(한국
해양연구원 2005), 주 풍향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적으로 북서풍이 우세하다(기상청 1999-2008). 특히, 겨울
철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조간대 상부
는 표층 퇴적물이 육지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국지적으로
퇴적물 입자가 조립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한국해양연구
원 2005). 
현장 조사는 200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접근이 쉽고 조사가 용이한 8 개 조사정선(T1~8)
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Fig. 1). 조사정점은 해안선을 기
준으로 조간대 길이에 따라 가능한 50 m 간격으로 설정하
였으나, 조간대 길이가 긴 T8에서는 100 m 간격으로 설정
하였다(Fig. 1). 대형저서동물의 채집은 조사정선의 길이
에 따라 선택된 3~11개의 정점(총 44개)에서 50 × 50 cm
(0.25 m2) 방형구를 이용하여 각 정점당 1 회씩 깊이 30 cm
까지 퇴적물을 채집한 후 현장에서 1 mm 망체를 이용하
여 체질하였다. 체질 후 잔존물은 10% 포르말린으로 고정
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고, 운반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대
형저서동물 선별과 현미경을 이용하여 가능한 종 수준까
지 분류한 후에, 각 종별로 개체수와 습중량을 측정하였
다. 또한, 각 조사 정점에서는 입도 분석과 유기물 함량
분석을 위해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입도 분석은 과산
화수소수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0.1NHCl로 탄산염을 제
거한 후 습식체질을 실시한 후에 입도분석기(Sedigraph
5100D)로  분석하였고,  퇴적상  분류는 Folk and Ward
(1957) 방법을 따랐다.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은 퇴적물을
550oC의 고온에서 태운 후, 무게의 손실 값을 백분율로 환
산하여 구하였다. 각 정점별로 대형저서동물 군집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현 종수, 서식밀도, 생체량을 분
석하였으며, 서식밀도 및 생체량 자료는 단위면적당(m2)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우점종은 출현개체수와 출
현빈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Lebris index(LeBris 1988)를
적용하였다. 생태학적 지수는 Shannon-Wiener (1963)의
종 다양성 지수(Diversitiy index, H')를 구하였으며, 대형
저서동물 군집의 유사성은 전체 정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집괴분석(squared-euclidean distance 적용)과 노출된 사질
조간대에서 Brown and McLachlan (1990)이 적용한 조간
대 전체의 정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각 군집을 구별하는 기여종을 알아보기 위해 SIMPER
분석을 실시하였다(Primer 6, Primer-E Ltd.).
3. 결  과
퇴적 환경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표층 퇴적물 입도는 평균 2.0Ø
이하로 T8의 정점 6(1.6Ø)에서 다른 정점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조립하였고, T1의 정점 4(2.3Ø)에서 세립하였으나,
모든 정점이 중립사로 구성되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
지 않고 모든 지역이 유사한 퇴적상과 입도 분포를 보였
다(Fig. 2). 유기물 함량은 대부분의 정점에서 1.0% 미만
의 값을 보였으며, T6의 정점 1(0.2%)에서 가장 낮았고,
T8의 정점 1(1.5%)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Fig. 2). 유
기물 함량은 T8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T5와 T8에서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조간대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대형저서동물의 분포
종조성
대형저서동물은 총 62종, 평균 747개체/m2가 출현하였
고, 생체량은 36.8 gWWt/m2이 었다(Table 1). 환형동물
(Annelida)이 26종(41.9%)으로  가장  많았고,  절지동물
(Arthropoda) 20종(32.3%), 연체동물(Mollusca) 10종(16.1%)
이  각각  출현하였다.  서식밀도에서는  절지동물이  평균
559개체/m2(74.9%)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연체동물은
평균 114개체/m2(15.3%),  환형동물은  평균 66개체/m2
(8.8%)가  출현하였다.  생체량에서는  연체동물이  평균
29.1 gWWt/m2(78.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형
동물이 평균 3 . 9g W W t / m 2, 절지동물이 평균 2.4 gWWt/
m2을 나타냈다. 대형저서동물 종수 분포는 T5의 5 개 정점
에서 평균 13종으로 가장 풍부하였고, T2의 4 개 정점에서
평균 7 종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출현하였다(Fig. 3).
대부분의 정선에서 종수 변화는 조간대 상부에서 하부까
지 정점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6과 8 은
일부 정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정점별로는 T2의 정점
3에서 5 종으로 가장 낮았고, T8의 정점 9 에서 21종으로30  Jung, Y.-H. et al.
Fig. 2. Comparison to the mean grain sizes and organic contents at each stationMacrobenthic Community on Sandy Shore of Anmyeondo 31
가장 높았다. 평균 서식밀도는 T8의 9 개 정점에서 평균
1,330개체/m2로  가장  많았고, T3의 4 개  정점에서  평균
245개체/m2로 적었다(Fig. 3). 정점별로는 T6의 정점 3(28
개체/m2)에서 가장 적은 개체가 출현하였고, T8의 정점 8
(3,576개체/m2)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출현하여 공간적으
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생체량은 T5에서 평균 78.0 gWWt/
m2으로 가장 높았고, T3에서 평균 4. 8gWWt/m2으로 낮
았다. 또한, T4와 T5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간대 하부에
서 높은 값을 보였으나, T4와 T5에서는 조간대 상부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Fig. 3). 정점별로는 T1의 정점 3(0.2
gWWt/m2)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T5의  정점 2
(175.7 gWWt/m2)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종 다양성
지수도 T5가 평균 1.81로 가장 높았으며, T2의 4 개 정점
에서는 평균 0.89로 낮았다(Fig. 3). 정점별로는 T9의 정
점 6(0.1)에서 가장 낮았고, T5의 정점 1(2.3)에서 가장 높
았다.
우점종
Lebris 지수에 의한 상위 10종의 우점종은 절지동물
5종, 환형동물 3 종, 연체동물 2 종이 포함되었으며, 단일
분류군으로는 단각류가 4 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상
위 10종의 우점종이 차지하는 밀도는 전체 출현 개체수의
92.6%를 점유하였다. 그중 단각류인 Urothoe convexa는
425개체/m2(56.9%)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이매패류인
Kellia japonica(81개체/m2, 10.9%), 단각류인  Haustorioides
koreanus(68개체/m2, 9.1%), Mandibulophoxus mai(26개
Table 1. Species composition based on taxonomic level
Taxnomy No. of species % Mean density 
(ind./m2) % Biomass
(gWWt/m2) %
Mollusca 10 16.1 114 15.3 29.1 78.9
Annelida 26 41.9 66 8.8 3.9 10.5
Arthropoda 20 32.3 559 74.9 2.4 6.6
Echinodermata 1 1.6 1 0.1 1.1 3.1
Others 5 8.1 7 0.9 0.3 0.9
Sum 62 747 36.8
Fig. 3. Species composition and diversity, which dotted line is mean value at each transect line32  Jung, Y.-H. et al.
체/m2,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점종의 분포
를 살펴보면, U. convexa는 대부분의 정점에서 출현하였
고, 조간대 하부에 인접한 정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
를 보였다. K. japonica는 44개 정점중 32개 정점에서 출
현하였고,  정점간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H.
koreanus는 26개 정점에서 출현하였고, T6과 T8을 제외하
고 주로 조간대 상부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고,  M.
mai는 24개 정점에서 출현하였고, 조간대 중-하부에서 주
로 출현하였다.
군집분석
집괴분석에 의한 대형저서동물의 공간 유사도는 3 개의
정점군(그룹 A~C)으로 구분되었다(Fig. 5). 그룹 A 에서는
K. japonica, S. globosa, M. mai 등이 특징적으로 출현하
였으며, T1, 2, 3, 4, 7의 중부와 하부정점, T5, 6, 8의 상
부정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룹 B 에서는 A. lanceolata, L.
nipponica, H. koreanus, M. mai가 특징적으로 출현하였으
며, T4, 7의 상부정점과 T5, 6, 8의 하부정점으로 구성되
었다. 그룹 C 는 T1, 2, 3, 8의 상부정점과 T6, 8의 중부정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dominant species in the study areaMacrobenthic Community on Sandy Shore of Anmyeondo 33
Fig. 5. Dendrogram based on cluster analysis and relative abundance of the dominant species on intertidal sand flat in
the study area 
Table 2. Dominant ranking in density and frequency of Top 10 species
Rank Sp. Taxa Mean density
(ind./m2)
Freq.
(%)
Dominance
(%)
Le Bris
index
1 Urothoe convexa CAm 425 89 56.9 317,628
2 Kellia japonica MBi 81 82 10.9 98,388
3 Haustorioides koreanus CAm 68 64 9.1 69,283
4 Mandibulophoxus mai CAm 23 55 3.1 29,828
5 Umbonium thomasi MGs 26 41 3.5 27,127
6 Scopimera globosa CDB 15 52 2.0 15,165
7 Eohaustorius longidactylus CAm 19 34 2.6 10,583
8 Armandia lanceolata APol 21 32 2.8 10,045
9 Scolelepis sagittaria APol 6 48 0.8 8,566
10 Lumbrineris nipponica APol 7 45 0.9 8,391
Sum 691 92.6
*APol: Annelida polychaeta, CAm: Crustacea Amphipoda, CDB: Crustacea Decapoda Brachyura, MBi: Mollusca Bivalvia, MGs: Mollusca
Gastropoda34  Jung, Y.-H. et al.
점이 포함되었다. 각 군집별 제지수와 측정된 환경변수의
값을 적용한 분산분석 결과, 종수, 종 다양성, 평균입도,
유기물함량이 90% 이상의 유의수준에서 각 군집간에 차
이를 보였다(Table 3). 종수는 상대적으로 다모류가 우세
한 그룹 B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종 다양성은 M. mai가
출현하지 않은 그룹 C 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각 군집을
구별하는 기여종을 밝히기 위해 실시된 SIMPER 분석 결
과, 각 군집은 주요 우점종의 서식밀도 차이에 의해 구분
되었고, 낮은 서식밀도를 보인 종들은 군집의 구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Table 4). 
Brown and McLachlan (1990)에 의한 집괴분석에서 크
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두 개의 그룹은 군집의
Table 4. The list of higher contributing species between
group by SIMPER analysis
Group A Group B
Group B
Urothoe convexa
Haustorioides koreanus
Kellia japonica
Umbonium thomasii
Armandia lanceolata
Group C
Urothoe convexa
Kellia japonica
Haustoioides koreanus
Mandibulophoxus mai
Umbonium thomasii
Urothoe convexa
Haustorioides koreanus
Umbonium thomasii
Armandia lanceolata
Kellia japonica
Table 5. A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ased on macrobenthic fauna by transect
T1 T2 T3 T4 T7 T5 T6 T8
St.1 C C C B BA A C
S t . 2 AAAB B C AA
S t . 3 AAAAA B C C
S t . 4 AAA A B C C
St.5 B A C
St.6 C C
St.7 B C
St.8 C C
St.9 B B
St.10 B
St.11 B
Environment Wave affect vertically to shoreline Wave affect diagonally to shoreline or 
protected beach
Composition of species Almost crustacea dominant
(U. convexa, M. mai, H, koreanus)
relatively polychaeta and mollusca dominant 
(Ceratonereis erythraeensis, Cirrophorus sp., 
Ruditapes philippinarum)
Composition of 
community by
tidal level
Upper H. koreanus dominant community K. japonica, S. globosa community
Middle
K. japonica, S. globosa community
H. koreanus dominant community 
Lower polychaeta dominant community 
(A. lanceolata, Lumbrineris nipponica)
Table 3. The ecological indicator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t each community group as determined by clus-
ter analysis (The variabl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f min and max value). *right column is
result of ANOVA test
Group A Group B Group C ANOVA (P-value)
Number of stations 17 12 15
Number of species  9±21 2 ±48 ±3 0.017
Mean grain (Ø) 2.0±0.1 2.0±0.1 1.9±0.2 0.000
Organic content (%) 0.6±0.2 0.6±0.2 0.8±0.4 0.086
Diversity (H') 1.5±0.5 1.6±0.3 1.1±0.7 0.063
Mean density 579±623 717±332 960±1,008 0.363Macrobenthic Community on Sandy Shore of Anmyeondo 35
조성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첫 번째 그룹은
T1, 2, 3, 4, 7이며, 두 번째는 T5, 6, 8이 포함되었다. 두
그룹은 해안선에 외해로부터 수직으로 파랑의 영향을 받
는 곳과 아닌 곳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4. 고  찰
퇴적 환경
연성조간대에서 퇴적물 입도, 유기물 함량, 조간대의 길
이 등과 같은 퇴적 환경은 대형저서동물의 종조성, 서식밀
도 및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rwick and Uncles 1980; Snelgrove and Butman 1994;
McLachlan et al. 1981).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퇴적물 입
도는  서해의  사질조간대에서  조사된  옥죽포(홍과  윤
2000), 신두리(구 등 2005) 등과 유사하게 평균 2Ø 이하
의 세립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면도는 주변에서 퇴적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강이나 큰 하천이 없어서 유사한 지형구조
를 나타낸 경우 단순한 퇴적상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오와 한 2010). 유기물 함량은 퇴적물 입도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식생물 종조성과 서식밀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nelgrove and Butman
1994).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유기물 함량은 퇴적물 입도
와 유사하게 공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홍과 윤 (2000)의 결과와 같이 모래언덕(Sand dune)이
형성되어 주변보다 높은 조위를 갖는 T5와 8 의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대형저서동물의 분포
종조성
종조성의 차이는 서식기질의 퇴적물 입도와 조성 및 유
기물함량과 같은 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
다(임과 제 1998; 윤 등 2009). 연성 조간대에서 종조성은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모류, 이매패류, 갑각
류 등이 주요 우점 동물군으로 우점한다(안과 고 1992; 임
과 제 1998; 구 등 2005; 이 등 2004; 서 등 2007; 최 등
1998; 박 등 1998; David et al. 1983; Gert et al. 2004).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대형저서동물은 총 62종, 평균 747
개체/m2 출현하였으며, 이 중 다모류가 가장 많은 종이 출
현하였으나, 서식밀도에서는 절지동물 중 단각류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연성 조간대
에서 출현 종수와 서식밀도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수직적
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각류의 출현에 따라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서해 조간대에서 저서동물은
주로 퇴적상에 따라 분포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질 조간대인 옥죽포의 경우 단각류는 종수와 밀도에서
우점하여 출현하였고, 단각류의 출현에 의해 종조성이 공
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홍과 윤 2000). 이번 조사에서 동
물군별 점유율은 다른 사질 조간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질조간대의 일반적인 종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사질조간대에서 생체량은
연체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
이면서, 종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박 등 1998; 최 등 1998; 구 등 2005), 홍과 윤
(2000)은 노출된 사질조간대에서는 강한 파랑에 의해 형
성되는 역동적 환경에 잘 적응하는 단각류와 같은 미소갑
각류가 높은 생체량을 보인다고 하였다. 안면도 서쪽 해안
에서 생체량은 연체동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Kellia
japonica,  Ruditapes philippinarum,  Mactra chinensis,
Umbonium thomasi 등의 출현에 따라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이들 종들이 종조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질 조간대에서 종 다양성
은 퇴적물 입자가 세립하고 경사가 완만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Dexier 1983; McLachlan 1990), 이
번 연구에서는 균질한 퇴적 환경으로 인해 퇴적물 입자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서식밀도에서 우점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공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몇몇 우점종이 높
은 비중으로 출현한 정점에서 불 균등한 종구성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우점종 
모래 함량이 90% 이상 차지하는 사질 조간대에서 환형
동물과 연체동물이 우점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구
등 2005; 최 등 1998; 서 등 2007)과는 다르게, 이번 결과
에서는 단각류가 4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질
조간대에서 단각류는 퇴적물의 표면 또는 얕은 깊이에 서
식하는 굴착성 서식 특성과 다른 동물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뛰어난 유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퇴적물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사질 조간대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and McLachlan 1990).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높은 출현 빈도와 서식밀도를 보
인 U. convexa, H. koreanus, M. mai는 모래함량이 99%
이상인 서해안의 옥죽포(홍과 윤 2000)와 신두리(구 등
2005) 조간대에서 우점한 종으로 전형적인 사질조간대에
서 출현하는 종이다. 홍과 윤 (2000)은 국내 사질 조간대
에서 수행된 Dah (1952), Salvat (1964)와 Jo (1990)의 연
구와 비교해서 H. koreanus나 Urothoe sp.와 같은 종들은
조간대 중부나 하부에서 우점한다는 결과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주요 우점종들은 특별한 정점에 국
한되어 출현하지 않고, 대부분의 정점에서 출현하여 안면
도 서쪽 해안에 폭 넓게 분포하면서 대표적으로 서식하고36  Jung, Y.-H. et al.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면도 서쪽 해안은 강한
파랑으로 인해 퇴적 환경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사질
해빈의 특성에 의해 저서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인 환경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
문에 뚜렷한 대상분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집구조와 저서동물의 공간분포
사질조간대에서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조위에 따라 변화
하는 환경변수에 의해 크게 3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구 등 2005; 최 등 1998; 박 등 1998;
홍과 윤 2000; McLachlan et al. 1993, 1995; Defeo et al.
1992). 안면도 서쪽 해안에서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단각류
인 H. koreanus의 출현이 적고 S. globosa와 K. japonica
가 특징적으로 출현한 군집, 다모류가 우세하게 출현한 군
집과 M. mai가 거의 출현하지 않은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이번 결과에서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생물학적으로 종조성
과 우점하는 종들의 밀도 차이에 의해 구분되었고, 공간적
으로 조사정선이나 조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출시간, 경사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하지 못한 관계로 다양한 환경 변수에 따른
생물 분포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오와 한 (2010)
에 의하면 안면도 서쪽 해안은 파랑의 영향이 강하고 간
조시 강한 바람에 의해 나타나는 퇴적물의 이동에 의해
전체적으로 균질한 퇴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균질한 퇴적 환경은 퇴적물 입도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 함량 및 함수량 등을 유사하게 만들
었기 때문에 여러 해안에서 보이는 분포 패턴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Brown and McLachlan (1990)이 제안한 방법으
로 집괴분석한 결과, 군집의 구성면에서 T1, 2, 3 등은 전
체 정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두 번째나 세 번째 군집의 H.
koreanus가 우세한 조간대 상부와 중, 하부에 S. globosa
가 우점하는 첫 번째 군집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T5와 T8은 바지락과 다모류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만의 형태거나 수직으로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
는  지역의  S. globosa  군집이  포함된  상부  정점,  H.
koreanus가 우세한 중부정점과 다모류(A. lanceolata, L.
nipponica)가 우세한 하부 군집의 생물상이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면도 서쪽 해안은 파랑의 영향이 강하고 간
조시 강한 바람에 의해 균질한 퇴적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환경 요인이며, 대형저서동물 군집 분포는
균질한 퇴적환경 속에서 우점종들의 서식밀도 차이에 의
해 구분되었고, 조위에 따라 나타나는 수직적 공간 구배
를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Brown and
McLachlan (1990)이 제시한 각 조사정선의 전체 정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을때, 크게 외해로부터 수직으
로 파랑의 영향을 받는 곳과 아닌 곳으로 대형저서동물
군집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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